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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자료(2838사례)를 활용하여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

향과 빈곤의 영향이 기간과 시간,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은 아

동의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 기간과 시점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장기간에 걸쳐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할수록, 보다 초기

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그리고 빈곤의 정도가 심할수록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

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 가족 아동의 우울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

요하며, 특히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이고, 극심한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가족에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제어 : 빈곤, 아동, 우울불안, 빈곤 기간, 빈곤 시점, 빈곤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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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는 절대적 빈곤의 증가와 빈곤의 고착화, 더 

나아가 빈곤의 대물림과 같은 빈곤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산업화가 본

격화되면서 절대빈곤의 시대를 갓 벗어나 빈곤의 아픔을 잊어가던 시기에 외환위기는 

과거와는 다소 다른 양상의 빈곤을 경험하게 하였다. 즉 갑작스런 대량 실업으로 인

한 빈곤층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불안정으로 인한 빈곤의 고착화, 그리

고 소득의 양극화를 넘어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이다. 또한 

경제적 박탈의 고착화는 단순히 한 세대 내에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

지 이어지는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 현상 역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8년에 

다시 찾아온 외환위기는 빈곤문제의 심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렇듯 빈곤이 큰 사회문

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학문분야에서 빈곤이 다양한 인간생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구인회 외, 2006: 김광혁, 2006a; 2008a; 2008b). 

빈곤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차원의 문제라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나는 빈

곤의 문제는 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생활 전반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

다. 특히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다른 인간 발달시기에 비해 그 해악이 상대적으

로 더 커서 정서적인 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데 제한을 받게 되며, 잠재적인 능

력의 발달을 저하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아동기에 경험하는 빈곤의 영향에 대한 서구

의 연구들은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발달이나 인지발달의 저하, 신체적 발달 등 전체

적인 아동기 발달의 지체를 가져오고, 성적이나 학력성취의 저하, 그리고 여러 행동 

및 부적응의 문제를 유발시키며, 더 나아가 성인기의 노동능력이나 결혼생활 등 사회

경제적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Conger, Conger and Elder,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최근에는 단순한 빈곤 여부에 따른 차이나 영향을 넘어 빈곤을 경험하는 기간이나 시

기와 같은 빈곤의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한 분석과 아동발달에 대한 가족소득의 비선

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 분야 연구자들의 큰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주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다(Conger et al, 1997; Duncan et al, 1998). 아동발달에 영

향을 미치는 다차원적인 빈곤의 양상에 대한 연구의 결과들은 빈곤아동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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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여, 사회적 개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우리나라 역시, 외환위기 이후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

고 있다. 국내의 이 분야 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

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도, 학력성취에 대한 연구가 여러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몇몇 학업성취도나 학력성취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빈곤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빈곤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의 우울․불안이나 공격성, 비행, 자아존중감과 같

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한 빈곤의 시간

적 차원이나 가족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매우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1). 이로 인해, 빈곤아동의 사회․정

서적 발달 분야는 여전히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에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성취도나 학력성취와 같이 아동의 향후 인적자본의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

련된 아동의 발달 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사회․정서적 발달 부분에 대한 관

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사실이나 최근에는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분야 역시, 

아동의 삶의 질이나 사회생활, 결혼생활, 자녀 양육과 같은 향후 성인기의 삶의 질까

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학업성취도나 학력성취 향상의 매개 고리의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증가하면서 인적자본의 새로운 형태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이봉주, 2006; 김광

혁, 2006a; 2008a; 2008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 분야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아동발달에 

대한 전문적인 패널조사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개년 동안 조사

한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한 차원의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

1) 최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적인 조사자료의 축적으로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빈곤이 아

동발달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김광혁(2006; 2008)의 연구에서

는 빈곤기간이나 시점에 따라 학업성취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달라진다고 보고한바 있다. 그

러나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빈곤의 기간이나 시점 

등이 고려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종단자료를 활용한 구인회 외(2009)

의 연구에서는 특정 년도의 빈곤 여부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이 종단적으로 어떠한 변

화를 보이는가를 비교하여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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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못

했던 빈곤의 기간이나 시점 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차이를 보이는가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여러 사회․정서적 발달 

분야 중 우울․불안에 관심을 갖는다. 아동의 우울․불안은 대표적인 아동의 내재화

된 행동문제의 하나로서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내재화 문제 중에서 가장 주요한 증상

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 역시 매우 높다(Asarnow 

and Carlson, 1985; Bhatia and Bhatia, 2007; 오경자, 이혜련, 임양화, 1991). 또한 

우울․불안은 건전한 자아의식을 갖지 못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하

며, 주어진 시기에 적합한 학습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감소시키고, 미래에 대한 부

정적 자기 인식을 키우는 등 다른 내재화 또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결합되어 복합적

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Kazdin, French, Unis, Dawson, 1983; 최영희, 박영애, 박

인전, 2002, 강예리, 안창일, 2004). 더 나아가 아동기의 우울․불안은 성인기의 만성

적 우울증 유발의 큰 위험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업이나 빈곤과 같은 성인기의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Aneshensel and Sucoff, 1996; 

Aronen and Soininen, 2000). 이러한 아동기 우울․불안이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아동이 우울․불안의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른 문제와 결합되

어 심화된 상태에서 인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Bhatia and Bhatia, 2007; 김연희, 

김선숙, 2008). 

따라서 이러한 아동 발달의 큰 문제의 하나인 우울․불안에 대한 발생 원인을 밝

혀내고, 발생 위험집단을 찾아내어 예방적 개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큰 의

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는 종단적인 아동전문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을 경험한 기간(연속 또는 불연속)이

나 시기(초기 또는 후기), 그리고 정도(소득 수준) 등 다양한 빈곤의 차원에 따라 아

동의 우울․불안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 변수들에 의해 

전해지는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빈곤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자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의 시간적 

차원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빈곤(1-3차년)이 우울․불안(3차년)에 미친 영향을 보

다 분명히 하기 위해 분석모형에 1차년도의 우울․불안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보다 

분명한 빈곤과 우울․불안의 인과적 관계 입증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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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빈곤은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1-1. 빈곤이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1-2. 소득이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는가?

2. 빈곤이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은 빈곤의 기간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가?

3. 우울․불안의 초기치를 통제한 후에도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나타나는가?

4. 빈곤은 부모-자녀 애착, 부모의 생활감독, 가정폭력 등 매개변수를 통해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이론적 논의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빈곤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하

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신체, 인지, 사회․정서적 발달의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비행이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빈곤 또는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

어 여러 분야의 발달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빈곤을 초기 아동기 또

는 초기 학령기에 경험할수록 그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한다고 보고한다. 이렇듯 선행

연구들은 비교적 일관되게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

다(Duncan, Brooks-Gun and Klebanov, 1994; Brooks-Gun and Duncan,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이러한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과정모델(family precess model)이나 인적자본이론(human capital 

theory), 생태체계이론 등에 기초하고 있다. 먼저, 가족과정모델에서는 빈곤이나 급격

한 소득감소로 인한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의 저하가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가족과정모델은 가족빈곤이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

을 증가시키며, 아동에 대한 양육 행동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발달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Huston, McLoyd and Coll, 1994; Conger and Donnellan, 2007; 

Gershoff, Aber, Raver and Lennon, 2007). 이러한 가족과정모델은 빈곤아동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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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 걸친 발달 저하를 설명하고 있지만 특히, 빈곤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저

하를 설명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인적자본이론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금전적, 

시간적 투자에 따라 아동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빈곤한 부모의 경우, 경

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동에 대한 인지적 자극이나 다양한 교양 및 취미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적 지원, 자녀와 함께하는 활동 등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투자보다는 

의식주와 같은 일상생활에 대한 가치를 보다 크게 둘 수밖에 없어 빈곤하지 않은 가

정의 아동에 비해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한다(Becker, 1981; Becker and 

Tomes, 1986). 이러한 인적자본이론은 빈곤 아동의 사회정서발달 저하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주로 아동의 인지발달이나 학업성취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주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생태체계이론은 아동을 둘러싼 다차원의 체계들 간 상호작용에 

기초하여 아동발달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이론적 체계로 여러 가지 다른 차원의 요소

들이 아동발달과 관련되어 존재하며, 이러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메커니즘 속

에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생태체계이론은 빈곤의 영향 역

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다양한 요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관점을 제공

하고 있다. 특히, 생태 체계적 접근은 가정의 경제적 박탈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된 부모의 심리적 변화와 이로 인해 파생되는 부모의 무기력, 음주, 생활의 불안

정 등이 가정의 정서적 기능, 또는 물리적 환경의 변화 및 교육적 지원이나 관여 등

과 같은 양육행동의 변화를 야기하여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Bronfenbrenner, 1986; Eamon, 2002). 이러한 이론들은 대부분 빈곤이 가족관계나 

상호작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다차원적인 지원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

음을 보고하여 자연스레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들

의 이론적 기초 역시, 제공하고 있다. 특히 우울․불안과 같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가족과정모델에 근거하여 빈곤의 영향과정을 설명하고 있

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 부모가 느끼는 경제적 발

탁감 정도, 부부갈등이나 부모-자녀 관계 등 가족관계, 양육태도 등이 빈곤의 영향을 

아동에게 전달하는 매개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아동발

달에 대한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특히 아

동의 사회정서발달 분야의 경우, 다소 상반될 수 있는 결과들이 보고되기도 한다. 일

관되게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보고되고 있는 학업성취 분야와 달리, 사회․정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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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의 경우, 빈곤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다거나 빈곤이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사회정서 발달의 구체적 지표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

진다는 보고도 있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예를 들어,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의 경우, 장기적인 연속빈곤의 

영향을 받는 반면, 공격성이나 비행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의 경우, 단기적인 일시 

빈곤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의 기

간을 비빈곤과 반복적 빈곤 및 지속적 빈곤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Duncan, Brooks- 

Gunn, and Klebanov(1994)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비

빈곤 아동보다 내재화, 외현화 행동문제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MaLeod and Shanahan(1993)은 장기적인 연속 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외현화 행

동문제보다는 내재화 문제가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즉,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

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의존적이고, 우울하며, 분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하였

다. Pagani, Boulerice and Tremblay(1997) 역시, 연속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경

우, 분노와 싸움과 같은 행동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그런데 Pagani et al (1997)의 

연구에서는 내재화된 행동문제의 경우, 가족빈곤이 가족구조와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

을 미치는 반면, 외현화된 행동문제인 싸우는 행동문제의 경우, 가족구조와 관계없이 

빈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Korenman, Miller and Sjaastad(1995)는 장

기빈곤과 단기 빈곤을 경험한 아동이 비빈곤 아동보다 행동장애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장기적인 연속 빈곤에 비해 단기적이고, 비지속적인 빈곤에 처한 아동의 외현화

된 행동문제가 더 크게 나타났음을 보고했다. 반면, Hauser and Sweeney(1997)은 학

업성취나 직업적 성취와 달리, 우울은 아동기의 빈곤이나 가족소득 수준의 영향을 받

지 않는다고 보고했으며, Axinn, Duncan and Thornton(1997) 역시, 교육 년 수와 달

리, 아동의 대표적인 사회․정서적 발달 지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은 연

속빈곤과 같은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Elder, 

Nguyen and Caspi(1985), Conger, Conger, and Elder(1997), Duncan and Brooks- 

Gun(1997), Linver, Brooks-Gunn and Kohen(2002), Yeung, Linver and Brooks- 

Gunn(2002), Conger and Donnellan(2007), Gershoff, Aber, Raver and Lennon(2007) 

등은 이러한 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가족관계나 부모의 양육행동 등을 통

해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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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최근 빈곤과 사회․정서적 아동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

했다. 빈곤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윤혜미(2005)의 연구에서는 빈곤 관련 스트레스가 아동의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와 위축이나 우울․불안 등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욕

구소득비(income-to-needs ratio)에 의해 산출한 빈곤측정에 기초하여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과 비행, 자존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박현선(2008)의 연구에서는 빈곤한 

가족의 아동이 빈곤하지 않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과 비행정도가 높고, 자

존감은 낮게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 및 그 과정을 설명한 박현선 외(2006)의 연구에서는 빈곤 상황에 있는 아동의 

경우, 우울․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과 같은 사회․정서적 발달 정도가 비빈곤 

아동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빈곤의 영향이 가족기능이나 성인역 아동부담

을 통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역시,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의 

차이를 분석한 민하영 외(2007)의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우울 성향이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해 빈곤의 영향이 

매개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가족의 소득이나 부모의 학력과 같은 물적, 인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에 미친 영향 및 과정을 분석한 김연희 외(2008)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물

적, 인적 자본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가족구조 등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이나 지

역 사회의 자본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반면, 구인회 외(2009)의 

연구에서는 현재의 빈곤경험이 아동의 내재화된 행동문제인 우울․불안과 주의집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현화된 행동문제인 공격성 및 비행에도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오승환(2001)은 결손가족이나 소

년소녀가정 청소년과 일반 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나 우울 등이 차이가 없었으

며, 오히려 우울에서는 취약계층 청소년이 일반가족 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빈곤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상의 연구들은 대부분 종단적인 

자료의 부재로 인해 빈곤의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하고 단순한 빈곤여부에 따

른 우울․불안이나 내재화된 행동문제에서 나타나는 차이만을 보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빈곤 변수의 측정에서도 공공부조 수급여부나 복지서비스 대상자 

여부, 가족구조, 빈곤 스트레스, 소년소녀가정여부와 같은 변수들을 사용하고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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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인 빈곤의 영향을 분석했다고 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은 실정이다(박현선, 

2008).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시간적 차원에 따라 아동의 우울․불안정도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Korea Youth Panel 

Survey) 초4패널 3개년 자료를 분석한다. 청소년패널조사의 초4패널은 전국의 초등학

교 4학년 청소년 중 대표성 있게 표집된 2844사례의 청소년 및 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루어지는 종단적 조사이다. 청소년패널 초4패널은 2004년 4월 기준 전국의 초등학

교 4학년 아동(2004년 교육통계연보)들을 모집단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방법(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인 

1차 년도(2004년)에는 2844사례가 조사되었고, 2차 년도에는 96.2%인 2707사례가 조

사되었으며, 3차 년도에는 95.3%인 2672사례가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

널 초4패널 조사의 1-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주요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우울․불안이다. 청소년패널 초4패널은 1-3차년도 조

사에서 매년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해 총 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다. 우울․불안은 

1, 3차 년도에 각각 평균 10.99(표준편차 4.29), 10.98점(표준편차 4.38)인 것으로 나

타났다. 종속변수의 측정시점은 아동이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인 3차년도의 우울․불안

이며, 1차 년도에 측정된 우울․불안변수는 초기치를 통제하는 모형에서 통제변수로 

사용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

였으며, 구체적으로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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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많은 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

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

안의 수준이 높은 것을 말한다. 

<표 1> 변수의 정의와 기술 통계치

변수 (변수명) 변 수 정 의

평균  (표준편차)

초4패널

1 2 3

 가족

 소득

 빈곤 여부 

    (%)

 빈곤 여부 (욕구소득비 1미만) 

 빈곤 여부(1, 2차년도 중 한 해라도)

  6.55   6.41   5.94

10.0

 빈곤 기간

    (%)

 연속 빈곤 (3년 이상의 장기 빈곤) 

 일시적 빈곤 (2년 또는 1년만 빈곤)

 비빈곤

  1.5

 10.7

 87.8

 빈곤 시기

 1차년 빈곤

 3차년 빈곤

 1,3차년 모두 빈곤

 비빈곤 

  4.5

  3.7

  2.3

 89.5

 애착 
 2, 3차 년도의 부모와 아동의 애착 정도 6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α=.82)

22.07

(3.97)

 생활감독
 2, 3차 년도의 부모의 감독 정도 4문항의 합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α=.84)

16.22

(2.41)

 가정폭력

 2, 3차 년도의 부부 및 부모-자녀 간 갈등 정도 

 4문항의 평균 (매우 그렇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 α=.78)

14.26

(3.12)

 우울 불안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 5문항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1차년 α=.77, 3차년 α=.83)

 10.99

(4.29)
 

 11.44

(4.28)

 부모 교육수준 (%)  대학(전문대 포함)입학이상  (고졸 이하 = 0)  69.0

 가족 구조 (%)
 한 부모

 부모 모두 같이 생존(거주)

  3.8

 96.2

 아동 성 (%)  여성=1, 남성=0  46.0

 형제순서  아동의 형제 순서 맏이 여부 (맏이 아님=0)  47.0

또한 독립변수인 가족빈곤은 빈곤여부, 빈곤기간, 빈곤시점 등 크게 세 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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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구체적으로 빈곤 여부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중 한 해라도 빈곤한 경우를 빈

곤으로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의 산출은 각 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을 가구원수

별 최저생계비로 나누어 산출한 욕구소득비에 기초하여 산출하였다. 따라서 1-2차년

도 가구의 욕구소득비가 한 해라도 1미만일 경우, 빈곤으로, 1이상일 경우에는 비빈

곤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빈곤기간은 장기적인 연속빈곤의 경우, 아동의 초등학교 4

학년 시기(04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시기(06년)에 이르는 3년 중에서 3년 연속, 장기

적으로 빈곤할 경우, 연속 빈곤으로 정의하였으며, 일시적인 단기 빈곤은 1-2년 이하

의 빈곤을 일시적인 빈곤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빈곤의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의 빈곤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의 빈곤을 비교하기 위해 4, 6학년 시기의 빈곤 여부

와 4, 6학년 모두 빈곤한 경우, 그리고 한 해도 빈곤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기초분석 결과, 1-2차 년도 중 한 해라도 빈곤한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10.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연속 빈곤한 가구는 1.5%, 일시적 빈곤을 경험한 가구는 10.7%

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의 시기별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정의된 빈곤의 시

점은 1차년도 빈곤한 가족이 4.5%, 3차년도 빈곤한 가족이 2.3%, 그리고 1, 3차 년도

에 모두 빈곤한 가족이 2.3%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는 부모-자녀 간 애착과 

부모의 아동생활감독, 그리고 가정폭력 정도이다. 이 변수들은 모두 2, 3차 년도에 측

정된 값을 평균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부모-자녀 

간 애착은 부모와 아동의 애착정도를 공유시간, 애정표현, 상호 이해, 대화 등 6문항

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

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22.07점, α=.73). 둘째, 부모의 감독은 아

동이 외출했을 때, 아동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돌아올 것인지 등에 대해 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총 4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

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합하여 사용하였다(평균 16.22점, α=.96).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은 아동이 보고한 부

부간 욕설이나 구타의 정도 2문항과 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언어적, 신체적 폭력 2

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이 4문항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폭력 변수 역시, ‘전

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역점수

화하여 사용하였다(평균 14.26점, α=.89). 또한 본 연구의 통제변수로는 아동발달과 

주요하게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족구조,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규모, 형제 순서(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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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부), 아동의 성별, 학교 등급 등이 포함된다(McLanahan, 1985; Duncan and 

Brooks-Gunn, 1997; McLoyd, 1998; 김광혁, 2006a)2). 가족구조는 한 부모와 부와 모 

모두 존재하는 가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한 부모 가족구조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모의 교육 수준을 기초로 하였으며, 모의 교육수

준에 대한 응답이 결측되었을 경우(모 부재가구), 부의 교육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측

정결과, 부모의 학력이 대입 이상인 가구는 69.0%로 나타났다. 아동 성별은 여성이 

46.0%, 남성이 54.0%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의 영향을 받는 형제순서는 맏

이인 경우가 47.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 중 전화

조사를 통한 부모 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은 변수는 가족구조와 부모학력, 가족소득, 

형제순서 등의 변수이며, 아동을 통한 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우울불안, 부모자녀 

애착, 생활감독, 가정폭력, 아동성별 등의 변수이다.  

3. 분석방법 및 모형

본 연구는 SPSS 15.0을 이용한 OLS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분석한다. 연구문

제 1-4를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우울․불안을 가족빈곤변수와 시간적 차원이 고

려된 가족 빈곤 변수 등에 회귀시키는 모형이 사용된다. 구체적인 분석 모형은 가족

구조 변수와 부모 교육수준, 아동성별, 형제순서 등 통제변수와 1-2차년도의 빈곤 여

부 변수만 포함된 모형(모형 1)과 소득계층별 소득의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구성된 4단위의 욕구소득비의 영향 비교 모형(모형 2), 빈곤 지속기간 변수가 포함된 

모형(모형 3), 빈곤의 시점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모형4), 1차년도 이전,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해 모형 1에 1차년도 시기의 우울․불

안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모형 5), 그리고 과정변수들이 추가된 모형(모형6)

을 분석한다. 이 밖에 모든 매개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모형 6을 각 매개변수들을 개

2) 선행연구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문제에 한 부모 가족구조, 부모의 학력 

수준, 아동의 성별, 그리고 형제 순서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아동은 부모 가족 아동에 비해, 부모 학력이 높은 가족의 아동에 비해 낲은 가족의 아동

일수록, 여성 아동일수록 남성아동에 비해, 그리고 형제 순서가 첫째 아동에 비해 둘째 또는 셋

째 아동일수록 아동 발달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rooks-Gun 

and Duncan, 1997; McLoyd, 1998; Bradley and Corwyn,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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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으로 포함한 모형으로 나누어 개별 매개변수들의 독립적인 매개적 영향을 분석한다.

Ⅳ. 분석결과

<표 2>는 3차년도(초6 시기) 아동의 우울․불안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모두 6개 모

형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변수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모형 1에

서는 부모교육수준이나 가족구조 등의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1-2차년도 빈곤 여부 

변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

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즉 비빈곤 가정의 아동에 비해 빈곤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이 .919점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모형 2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소득의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4단위로 범주화된 욕구소득비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

석하였다. 욕구소득비 2에서 3사이의 구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족소득의 영향은 다

른 소득계층보다는 절대 빈곤층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욕구소득비가 1-2사이인 계층과 

3 이상인 계층의 우울․불안 수준은 욕구소득비가 2에서 3사이의 소득집단인 기준집단

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욕구소득비가 1미만인 소득

집단의 우울․불안은 기준집단에 비해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가 약 0.963점 높게 나

타났다. 즉, 모형 2에서는 욕구소득비 1미만의 절대 빈곤에 처한 가구의 아동들에게만 

빈곤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형 3

에서는 비빈곤 가족을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연속 빈곤과 1년 또는 2년 이하의 일시적 

빈곤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 3년 연속, 장기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한 해도 경험하지 않은 가정의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641점). 반면, 일시적인 빈곤을 경험한 

가정의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모형 4는 아동의 발달시기 중

에 빈곤을 경험한 시기를 초기(초4) 빈곤과 후기(초6) 빈곤, 초기와 후기 모두 빈곤, 비

빈곤으로 나누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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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

1 2 3 4 5 6
 부모교육수준  
    대학입학 이상 
    (고졸 이하 기준)

.235
(.191)

.299
(.198)

.298
(.195)

.235
(.191)

.099
(.185)

-.168
(.183)

 아동성별       
    (남성 기준)

.707***
(.173)

.680***
(.166)

.755***
(.176)

.737***
(.171)

.635***
(.168)

1.067***
(.170)

 형제순서
    (맏이 아님 기준)

.077
(.173)

.009
(.166)

.044
(.176)

-.008
(.171)

.072
(.168)

.123
(.165)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735
(.499)

.807
(.457)

.797
(.514)

.573
(.496)

.690
(.479)

.577
(.474)

 빈곤여부
   (비빈곤 기준)

.919**
(.301)

.634*
(.292)

.278
(.289)

 욕구소득비
     욕구소득비< 1

   1 욕구소득비< 2

   3 욕구소득비
   (2 욕구소득비<3 기준)  

.963*
(.477)
.076

(.214)
-.062
(.209)

 빈곤지속기간  
    3년 연속 빈곤

    2년 이하의 일시 빈곤
    (비빈곤 기준)

1.641*
(.746)
.359

(.294)

 빈곤시점
    1차년도
    
    3차년도
    
    1, 3차년도
    (비빈곤 기준)

.726+
(.439)
-.570
(.471)
.623*
(.293)

 부모자녀 애착 -.143***
(.026)

 부모생활감독
-.217***
(.036)

 가정폭력 .064+
(.033)

 우울불안 1차년도 .285***
(.020)

.238***
(.020)

상수 11.557***
(.206)

11.586***
(.231)

11.557***
(.206)

11.584***
(.204)

8.534***
(.290)

12.186***
(.716)

F  5.934***  3.881***  4.800***  4.702***  40.151***  42.031***

Adj. R² .010 .010 .010 .010 .089 .135

2643 2643 2643 2643 2643 2375

+p<.10,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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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아동이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불안이 한계적인 수준이지만 0.726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 4와 같은 분석은 3개년 자료를 활용한 본 연구의 한계로 인해 

앞선 모형 3의 빈곤 기간에 따른 차이 분석과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3개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빈곤시점 간 차이 분석을 위해 <부록 1>과 같

이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록 1>은 1차년도 빈곤(모형 1), 2차년도 빈곤(모형 2), 

3차년도 빈곤(모형 3)이 각각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앞선 <표 2>의 모형 4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1차년도(.934)와 2차년(.968)

도 빈곤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3차년도 빈곤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모형 5에서는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밝히기 위해 

3차 년도에 조사된 우울․불안에 대한 1-2차 년도의 가족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 모형 

1에 1차년도의 우울․불안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3차년도의 우울․

불안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은 1차년도의 우울․불안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

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먼저, 모형 5와 모형 1 사이의 R2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 4학년 우울․불안 변수를 투입한 모형 5의 종속변수 설명량(.089)이 우

울․불안 변수를 투입하지 않은 모형 1(.010)에 비해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이 6학년 시기의 우울․불안을 예측하는 강

력한 요인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4학년 시기에 우울․불안 정도가 높은(혹은 낮

은) 아동일수록 6학년에 가서도 역시 우울․불안의 정도가 높을(혹은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형 5에서는 6학년 시기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강력한 

예측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4-5학년 시기의 가족 빈곤이 6학년 시기의 우울․불안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통계적 방법

을 통하여 6학년시기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되지 못한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함으로써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향을 보다 분명히 밝혔다는 의

미를 가진다. 모형 6에서는 앞선 모형에서 검증된 우울․불안에 대한 가족빈곤의 영

향이 어떠한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탐색적인 수준에서나마 분석하기 위해 부모-

자녀 간 애착, 부모의 아동 생활감독, 가정폭력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모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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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결과, 부모-자녀 간 애착과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변수가 우울․불안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계적인 수준이지만 가정

폭력 변수도 우울 불안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앞선 모형에서 영향력이 검

증되었던 빈곤 변수는 매개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자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상실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탐색적인 수준이지만 가족빈곤이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부모의 

생활 감독,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변수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변수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 탐색적인 수준에서 OLS회귀분석을 

통해 한 모형에 동시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상관성이 클 것으로 예측되는 

포괄적인 가족기능 변수들의 추정치를 과소추정하거나 오류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변수의 경우, 아동의 우울․불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한계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검증

하기 위해 부모-자녀 간 애착, 부모생활감독, 가정폭력 등 매개변수들을 동시에 투입

한 모형과 독립적으로 하나씩 투입한 모형을 분석하였다(<표 3>). 분석결과, 부모-자

녀 간 애착변수와 부모의 아동에 대한 생활감독 변수는 동시투입 모형의 결과가 개별

투입 모형에서도 재확인되었고, 동시투입모형에서 한계적인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가정폭력 변수의 경우, 보다 유의한 통계적인 관련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 변수의 경우, 다른 매개변수인 부모-자녀 간 애착변수 또는 

부모의 생활감독변수와 상호작용 또는 관련성 속에서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 매개변수의 효과 비교

모형 6 (동시투입) 모형 6 (개별투입)

 부모자녀애착 -.143*** (.026)       -.250*** (.022)

 부모생활감독 -.217*** (.036)       -.236*** (.028)

 가정폭력 .064+ (.033)       .359*** (.036)

+p<.1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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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통제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아동 성별의 경우, 여성 아동일수록 남성 

아동에 비해 우울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이 통계적으

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모의 학력과 형제순서, 가족구조 등은 아동의 우

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이상 또는 

고졸 이하로 구분한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부모의 아동이 상대

적으로 높은 우울․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

었다. 또한 한 부모 가족 여부로 측정한 가족구조 역시, 아동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이

다. 서구의 이 분야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있어서는 가족소득이

나 빈곤보다 가족구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

고 있기 때문이다(McLanahan, 1997). 이러한 결과는 우선 분석 자료의 태생적인 한

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방법론적인 차원에서 한 부모 가족의 절

대적인 수가 적어서 그 영향력이 검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구의 연구

결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 부모 가족구조가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분석결과의 추정치가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한 부모 가족일수록 양친부모 가족에 비해 우울․불안정도

가 높게 나타난 것을 고려했을 때, 사례수가 적어 나타난 결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후속적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조사 3개년 자료(1-3차년)를 활용하여 빈곤이 아

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빈곤 여부에 따른 우울․불

안의 차이를 비롯해 빈곤의 기간에 따른 차이나 빈곤을 경험한 시점에 따른 차이, 그

리고 우울․불안에 대한 소득의 비선형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소득계층 간 영향

의 차이 등을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탐색적인 수준이지만 부모-자녀 간 애착이나 부

모의 생활감독, 가정폭력 변수 등의 매개효과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첫째, 연구문제 1-1의 분석결과, 빈곤 여부는 부모 학력, 아동의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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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순서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의 우울․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

다. 즉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문제 1-2의 분석결과, 가족소득의 수준은 우울 불안

에 소득계층별로 다른 영향, 즉 비선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불안과 가족소득 수준 간의 관계는 가족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이 

줄어든다거나 가족소득의 낮을수록 우울 불안이 낮아진다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빈곤층에서만 소득의 영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비선형적인 관계임을 보여준다. 다

시 말해,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우울․불안 정도가 다른 소득 계층 아동집단에 비해 

빈곤층의 아동 집단에서만 유독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말하는 것으로 빈곤층 아

동에 대한 사회․정서적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셋째, 연구문

제 2-1의 분석결과,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한 아동일수록 일시적인 단기 빈곤 또

는 빈곤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우울 불안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서구의 연구 결과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단기적인 빈곤보다 장기적인 빈

곤이 아동의 발달에 상대적으로 보다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넷째, 연구문제 2-2의 분석결과, 빈곤이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은 현재빈

곤보다는 과거(1차년도)빈곤이 보다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발달

의 특성 상 발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초기 아동기의 빈곤 경험이 후기 

아동기의 빈곤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서구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결과는 과거와 현재 시점에 모두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우울 불안이 높게 나타난 점을 고려했을 때, 빈곤의 시점보다는 앞서 연구문제 2-1에

서 검증한 연속빈곤의 영향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추측해 볼 수도 있는 부분

이다. 즉 빈곤의 시점에 따른 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빈곤의 영향이 시점에 따른 

차이로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 우

울․불안의 초기치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현재 아동의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

향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우울 불안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통제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이전 시점의 관찰 또는 관찰되지 않은 변수

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빈곤의 영향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아동의 우울․불안

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명확히 밝힌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인 

빈곤에 비해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내재화된 행동문제, 즉 우울불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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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가 심화되어 나타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Duncan 

et al, 1994; MaLeod et al, 1993; Pagani et al, 1997). 즉 횡단적인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일시적인 빈곤이나 현재 빈곤이 우울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나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기간을 고려했을 경

우,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구의 선행연구와 국내의 일부 선

행연구에서 내재화된 행동문제에 대한 빈곤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고한 바 

있으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빈곤의 시간적인 차원을 고려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로 이

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

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경우, 가족빈곤보다는 가족구조의 영향을 보다 많이 받

는다거나 빈곤이 가족구조와 연과되어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와 다소 다

른 결과를 보였다. 즉 가족구조의 영향은 거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장

기적인 빈곤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먼

저,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구조, 즉 한 부모 가족구조가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한부모 가족은 

대부분 모와 아동이 거주하는 형태를 보이는데, 부와 거주하는 경우보다 모와 거주하

는 경우, 아동양육이나 자녀와의 관계가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

(김광혁, 2006b)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론은 타당성이 있다하겠다. 또 다른 가능한 

추론으로는 한 부모 가족 사례가 적어 나타나는 통계적 오류의 가능성이다. 본 연구

에서 분석한 자료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사례가 부모 가구에 비해 적어 통계적 오류

가 결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섯째, 연구문제 4의 분석결과, 아동의 우울 

불안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부모-자녀 간 애착, 아동에 대한 부모의 생활감독, 그리고 

가정폭력 변수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상의 매개변수를 모형에 포함

하자 우울불안에 대한 빈곤 변수의 통계적 영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나 탐색적

인 수준이지만 이상의 매개변수들의 매개적 영향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 역시, 

가족과정모델에 기초하여 매개변수의 작용을 검증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

이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Conger, Conger, and Elder, 1997; Linver, 

Brooks-Gunn and Kohen, 2002).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인 1개 년도

의 자료를 분석한 이 분야 대다수의 기존 연구와 달리, 종단적인 패널자료를 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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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함으로써 빈곤 여부의 영향에 대한 검증의 수준을 넘어, 빈곤을 경험한 기간이나 

빈곤 경험의 시점에 따른 영향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빈곤과 우울․불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장기 빈곤을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어 부정적인 영향의 정도가 배가되는 모습을 보여 지속적

인 장기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본 연구는 역시, 

종단적인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우울․불안의 초기치를 통제함으로써 조사(측

정)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되는 변수들의 영

향을 통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에서 주로 이루어진 특정한 시점에서 독

립변수 및 종속변수가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횡단연구의 경우, 인과관계의 

검증에 있어 핵심적 조건의 하나라 할 수 있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선행한 사건

이었다는 부분을 명확히 밝히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김광혁, 2008a).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3개년 간 조사된 종단적인 패널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

변수의 인과적인 관계를 보다 분명히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소득과 우울․불안 간의 비선형적인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족소득의 수준이 아

동의 우울․불안에 미친 영향이 소득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다른 계층에 비해 절대빈곤층에서 소득의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검증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가족 빈곤의 영향이 부모-

자녀 간 애착이나 부모의 생활감독, 그리고 가정폭력과 같은 가족기능에 의해서 매개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빈곤 가족과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지점을 다양화 하는

데 기초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빈곤아동의 발달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빈곤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아동 양

육에 대한 교육이나 가족 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과 같은 가족에 대한 비물질적인 지

원, 즉 복지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함으로 보여주었다(김광혁, 2006a; 2008a; 

2008b).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패널 초4패널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초등학교 시기 아동발

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서구의 선행연구들은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은 학령기 이전에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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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학령기 이전의 아

동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후속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이 아동의 우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즉 매개변수의 영향을 

위계적인 변수 투입 방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OLS 회귀모형을 이

용한 위계적인 변수 투입방법은 사회과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임에도 불

구하고, 명확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검증했다고 말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매개효과의 분석을 위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경로분석이나 구조방정식

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3개년 동안 추적 

조사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빈곤의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

나 3개년은 빈곤의 장기적인 영향이나 시점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에 비교적 짧은 

시기로 분석결과의 해석에 제한을 가져온다. 즉 본 연구는 비교적 짧은 조사자료의 

한계로 인해 빈곤 기간의 차이와 시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내지 못하는 한계라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분

석이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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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hildhood Poverty on Depression and 
Anxiety : Focusing on the Duration, Timing and 

Extent of Poverty

Kim, Kwang-Hyuk*

This study assesses the effect on child's depression and anxiety of poverty 

taking account also of both duration and timing. The source of our data was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2004(Primary School 4). Our results indicate that 

duration and timing of poverty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depression and anxiety. More specifically, the longer the duration of poverty and 

the earlier in childhood that poverty occurs both negatively impact upon depression 

and anxiety. Moreover, it was found that extreme poverty negatively affects  

depression and anxiety.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suggest that social support 

for poor families contributes to helping resolve depression and anxiety. In particular, 

these support mechanisms should be focused on the duration of poverty, the 

early onset of childhood poverty, and the poverty experienced by extremely poor 

families.

Key Words : poverty, children, depression and anxiety, poverty time, duration 

of poverty, poverty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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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3개년의 빈곤 시기별 영향 비교

1 2 3

 부모교육수준  
   대학입학 이상 
    (고졸 이하 기준)

.227     
(.185)

.260     
(.189)

.376*    
(.187)

 아동성별        
  (남성 기준)

.718***  
(.168)

.675***  
(.172)

.720***  
(.170)

 형제순서        
  (맏이 아님 기준)

.003     
(.168)

.088     
(.172)

.001     
(.170)

 가족구조       
   한 부모 여부 
    (양부모 기준)

.559     
(.477)

.992     
(.475)

.712     
(.469)

 빈곤시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모두 비빈곤 기준)

.934**   
(.358)

.968**  
 (.358)

.215    
 (.369)

상수 11.567*** (.200) 11.538*** (.204) 11.589*** (.202)

F 5.939*** 5.743*** 4.969***

Adj. R² .009 .009 .008

2643 2643 264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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